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요한복음13장34-38절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
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
라

36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
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
13:34-38)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특히 잠잠히 사랑하신다. 다시 말해

서 오래도록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시므로 끌려 다니거나 집착하는 사랑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다.
-1.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5.먼저 섬김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7.후에는 알리라. 믿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10.친절하나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모두 발만 씻어 주심)
-21.괴로워 하시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26.친밀하시고 은밀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38.다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배신할줄도 아시지만 개의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으나, 돌이킬 것을 



아시고 사랑하심.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고 더

는 사랑하지 않으심. (끝까지만 사랑하심. 끝났으면 더는 아니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네가지는 사랑의 걸림돌.

미움은 부정적 반응. 뭔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갖게 되는 

감정.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불협화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처음에는, 또는 사랑이 더 클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시간이 지나

면서 누적이 되거나, 사랑이 식어질 경우 문제가 된다.
미움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 중요하다.
미워할 때 미움 받았을 때 건강하게 반응하자.
미워할 때는 사랑으로 미움을 감싸지 아니하면 미움은 더 커지게 된

다는 사실. 종기는 만지면 더 심해진다. 밉다고 미워하면 더 미워진

다. 미움은 사랑으로 다스리자. 미움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은 미워

하지 않는척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미우면 싫은 내색을 해야 한다. 
분명하게 표정으로 표현해야 한다. Good과 Very Good은 다르다. 그
냥 Good은 나쁘지 않다는 뜻이다. 사실은 좋지 않다는 뜻인데 싫은 

내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아주 좋다는 표현은 자주, 감탄사를 

동원해서 표현한다.
미움을 사랑으로 다스려서 더 섬기고, 더 친절하고, 더 안아주고, 더 

인정해 주어서 그가 그 미움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미움을 받았을 때는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

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공세를 해야 한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마

치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진다. 그
러므로 미움을 받았다고 여겨지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건강

하다.
그러므로 밉다고 그대로 미워하는 것은 아직 훈련되지 않는 젖먹이

와 같다. 젖먹이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오직 게걸스럽게 



사랑만을 받아 먹고 사랑해 주는 사람 알아주지도 않고 늘어지게 잠

을 잔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배우라고 명령하셨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배워야 한다는 명령이다. 시간이 지나 장성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

도 ‘젖먹이’같이 사랑 받기만 익숙하다면 예수님이 미워하는 내색을 

보이실 것이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겠지만, 끝이 지났다면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고 떠난다는 점이다. 왜냐면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

기 때문이다. 미움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끝까지는 사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툼은 적극적인 미움의 표현이다. 끝까지 사랑하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으나 헤어질수도 없을 때 다투기 시작한다. 아니면 아직 장성하

지 못한 사람일 경우 티격태격식으로 다툰다. 끝낸느 다툼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다. 이들은 죽기 바로 전날까지 끊임없이 다툰다.
다투면 서로 부끄러워지고 몰염치가 되어가고, 발전은 없고, 변화도 

없으며, 인생을 소모하면서 지내게 된다. 시동은 걸어놓고 결코 기어

를 넣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다투는 사람은 결코 돌파하지 못

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장성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랑

하는 방법을 훈련시켜야 한다. 결코 스스로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

시기는 부러워하고 꺼리는 것(알러지 반응). 시기는 주변 사람들에

게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내편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시기에서 벗어

나지 못한다. 시기하는 감정은 좋아하면서도 미워하는 복합감정이다. 
시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내편으로 만든다. 내 편으로 만

들면 더 이상 위험한 상대가 아니라, 나를 돕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생이란 서로 돕고 유익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시기하는 감

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옹고집쟁이, 홀로서기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



람을 배려할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세상은 잘난척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예는 없기 때

문이다.
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칭찬을 잘해야 한다. 정확하고 예리할

수록 칭찬은 빛이 난다. 여러번 큰소리로 칭찬하기 보다는 핵심을 찝

어서 칭찬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칭찬을 두 섬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다. 서로가 편리해지고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부러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떠나 

사는 격이다. 그래서 칭찬해야 시기를 이길 수 있다.

질투는 다른사람의 것을 탐내고 빼앗으려는 마음이나 행위-특히 이

성간에. (축복하지 못함) 
그러므로 질투는 심각한 범죄가 된다.
미움에서 다툼이 얼어나고, 시기가 발전해서 질투가 된다. 우리 마

음 속에 이것들이 있다면 결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아멘.
사랑은 훈련!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 


